
<2000> 폐스티로폴 재활용 사진액자 수출확대

폐스티로폴을 재활용해 만든 사진액자가 수출 효자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.

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(회장 이상규 L G화학 부사장)와 한국액자공업협동조합(이사장 노상철)은

2 0 0 0년 폐스티로폴 재활용 사진액자 수출액이 1 0 0 0만

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. 1999년 수출액 7 3 0만달러에

비해 37% 신장한 것이다.

재활용 사진액자가 전체 액자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

비중도 1 9 9 8년 40%, 1999년 7 0 %에서 2 0 0 0년 9 5 %로

확대됐다. 

폐스티로폴 재활용 사진액자가 인기를 끄는 것은 원목

이나 알루미늄 소재 액자보다 40% 이상 값이 싸며 기

존 원목 소재와 다름없는 외관과 질감 등 품질이 탁월

하기 때문이다. 또 환경친화제품으로 인식돼 환경에

민감한 외국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.

신일프레임이 수출액 3 0 0만달러를 기록한 것을 비롯

코월드몰딩, 유진케미칼, 한진합성목재, 우리아트 등이

1 0 0만달러 이상씩 수출했다. 

이에 따라 2 0 0 0년에는 최초로 사진액자 수출이 국내수요를 앞질렀다. 

액자공업협동조합은 폐스티로폴 재활용 사진액자의 수출이 2 0 0 1년 더욱 증가하며 특히, 중국 수출은

전년대비 150%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. 

<화학저널 2 0 0 1 / 2 / 5 >

스티로폴재활용사진액자수출( 2 0 0 0 )

금 액

3 000
2 200
1 200
1 100
1 000

7 0 0
5 0 0
3 3 3
1 0 0
3 0

10 163

회사명

신일프레임
코월드몰딩
유진케미칼
한진합성목재
우리아트
동남공예
대 진
유일산업
우주화학
용산수지
합 계

(단위: 1000달러)

자료)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


